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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와 정서, 알코올 갈망 간의 관계:

경험 표집법을 사용하여†

박 미 숙‡

서울한영대학교 재활상담심리학과 교수

스트레스 및 부정 정서에 대처하기 위한 음주는 잘 알려져 있으며 선행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순간적인 경험과 정서를 탐지할 수 있는 경험 표집을

이용하여 스트레스와 알코올 갈망 간의 관계를 부정 정서가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정서(예, 분노, 좌절, 우울 등)의 효과를 탐색하였다. 연구에는 사

회적으로 음주하는 25～50세 성인 남녀 19명이 참여하였다. 대상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

트레스, 정서 상태 및 갈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경험 표집법을 이용하였다. 경험 표집을 위한

질문지는 웹설문지 형태로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 작성할 수 있었으며,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

루에 4회 대상자들에게 절달되었다. 대상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신호를 받는즉시 그 순간의 스트

레스, 정서 상태 및 음주 갈망에 대해 응답하도록 요청되었다. 데이터는 19명을 대상으로 13일간

매일 4회씩 52회 획득되어, 최종적으로 총 988개가 획득되었다. 개인 내 변화를 포함한 다층 구조

의 데이터를 HLM(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정 정서 중 분노와

좌절이 스트레스와 알코올 갈망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생태학적 타당도가 높은 경험 표집 연구를 이용하여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된 음주와의 관계에서

부정 정서 중 특정 정서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음주자 및 알코올 사용자들이 음주

수준을 낮추거나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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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와 음주 간의 관계는 널리 알려져 있

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감소

시키거나 긴장을 줄이기 위해 음주를 한다. 하루

종일 긴장 속에서 업무를 수행한 직장인이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맥주를 마시는 것이 그 예이

다. 스트레스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겪는 문제나

긴장을 말하며, 대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관리

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동 또는 인지 반응을 말한

다(Wagner, Myers, & McIninch, 1999). 스트레스

는 행동에 영향을 미쳐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

는데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사람들은 건강을 위

협하는 행동(니코틴,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사용

등)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Milgrom & Burrow,

2001). 많은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물질 사용 간의

연관성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Constantinou

et al., 2010, Valentino & Aston-Jones, 2010). 즉,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니코틴,

알코올 등을 사용한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스트

레스 상황에서 파생된 부정적 결과는 물질 사용

의 시작 및 사용 빈도와 관련 있다(Cyders &

Smith, 2008, Henderson, Galen & DeLuca , 1998,

Randall & Cox, 2001). 이처럼 스트레스는 약물

사용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 중 하나이며,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약물 사용은 약물 사

용을 매개하는 중요한 요소이다(Are valo, Prado

& Amaro, 2008). 여러 모델들이 스트레스를 경험

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 그리고 알코올 사용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시도해 왔다. 예를 들

어, 스트레스-반응 감소 모델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알코올이 긴장을 줄여줄 것이라는 개인적인

신념이 있는 경우 사람들은 음주를 한다고 제안

한다(Sher, 1987). 이 이론은 사람들이 부정적 정

서나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그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 물질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Khantzian,

1987). 또 다른 이론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정서를

늘리기 위해 음주하는데, 축하 행사에서 알코올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그 예라고 제안한다(Maggs,

1999).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론들은 개인의 정서

경험이 알코올 사용에 그리고 추후에는 알코올

사용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

실을 시사한다.

위의 이론들 중 긴장 감소 이론은 사람들은 부

정 정서, 스트레스 또는 혐오스런 상태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음주하며, 결과적으로 알코올이 긴

장을 감소시키는 속성 때문에 스트레스와 음주

간의 관계는 더 강화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이론

은 현재까지도 알코올 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활

발하게 검증이 되고 있는 연구이다. 많은 연구자

들에 의해 이 이론이 연구되어져 왔으나, 연구에

따라 이 이론은 지지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정서

가 알코올 사용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지만(Simons,

Dvorak, Batien, & Wray, 2010; Swendsen et al.,

2000), 다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오히려 알코올 사용을 줄이거나

또는 알코올 사용과는 아예 관련이 없었다

(Dvorak, Pearson, & Day, 2014; Dvorak &

Simons, 2014). 즉, 긴장 감소 가설에 대한지지 증

거는 약하고 선행 연구 결과는 서로 대조적이다

(Greeley & Oei, 1999; Sayette, 1999).

이처럼 사람들이 부정적 정서에 대처하거나 정

서를 조절하기 위해 음주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의

검증 결과가 비일관적인 이유 중 하나는 연구들

이 조사하고 있는 정서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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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정서의 종류는 다양하며 개별 정서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Hussong, Hicks, Levy, & Curran, 2001). 일부

연구들은 정서를 긍정, 부정의 이분법적 차원으

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Cyders & Smith, 2008;

Randall & Cox, 2001). 그러나, 개인이 일상생활

에서 경험하는 정서는 이분법적으로 구분되기 보

다는 개별적이고 다양하다(Ekman, 1994; Izard,

1994). 따라서, 스트레스정서 경험과 알코올 사용

과의 관계에서도 개별적인 정서의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서를 구분하여 개별적인 정서의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 착안하여, 일부 연구자들은 개별

적인 정서와 음주 사용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Hussong과 Chassin (1994)은 알코올 사용의 고위

험군인 알코올 중독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우울,

분노, 불안을 포함하여 연구한 결과, 우울과 분노

만이 과도한 음주 사용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

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심

각한 알코올 사용의 패턴은 성별에 따라 분노, 불

안, 그리고 우울이 다르게 관여하였다(Hussong,

Chassin, & Hicks, 1999). 시간에 따라 심각한 알

코올 사용의 상당한 증가는 여학생들에게 있어

낮은 수준의 불안과 초기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어느 정도의 분노와 관련이 있었다. 초기 청소년

기에 높은 수준의 분노는 소년들에게 있어 시간

에 따른 과도한 알코올 사용의 급속한 증가와 정

적으로 관련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개별

적인 부정적 정서 경험이 알코올 사용 이전 또는

이후에 나타남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알코올 사용

에 대한 다른 유형의 정서가 잠재적으로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까지 체계적으로 조사된 적이 없다.

정서와 알코올 사용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

들의 결과가 비일관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정서

를 측정하는 방법의 한계이다. 연구에서는 사람들

의 정서적 경험과 알코올 사용을 조사하는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들이 자신

의 과거 경험을 회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방법

은 회상 오류 및 기억의 왜곡으로 인해 개인의

경험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어렵다(Clark &

Teasdale, 1982). 최근에,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자연 환경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

가능하게 되어 임상 연구의 여러 방법론적 장벽

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경험 표집법

(experience sampling method: ESM)은 일상생활

중에 경험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정서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Shiyko & Ram,

2011). 이러한 이유로 ESM은 임상 심리학, 행동

신경과학 및 사회 조사 분야에서 급속도로 확산

되고 있는 연구법이다.

경험 표집법은 하루 동안 수차례에 걸쳐 호출

이 울릴 때마다 반복해서 평가함으로써 변수의

빠른 변동을 포착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방법

에 비해 생태학적 타당도가 높아 변수 간 잠재적

인 인과 관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뿐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해서 표집

하기 때문에 개인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활동과

정서에 대한 타당한 이해가 가능하다. 이러한 방

식으로 ESM은 개인의 알코올 사용에 대한 다양

한 경험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신뢰로운 방

법이다(Kassel, 2010).

현재까지 경험 표집법은 알코올 사용에 있어

다양한 정서의 영향을 조사하는데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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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ndsen 등(2000)의 연구에서는 초조함

(nervousness)이 그날의 알코올 소비를 증가시킨

다고 보고하였다. Armeli,, Tennen, Affleck과

Kranzler(2000)의 연구에서는 개인들이 슬픔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음주하는 날에 더 마시는 경향

이 있었다. 불안, 슬픔, 적대감 등의 소수의 정서

를 포함하여 조사한 연구에서도 낮 동안에 경험

한 불안과 초조함과 그 날 음주 수준 간에 관계

가 있었다(Simons, Dvorak, Batien, & Wray,

2010). 그러나 이러한 경험표집법을 이용하여 스

트레스와 알코올 갈망 간의 관계에서 다양한 정

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스트레스와 알코올 사용 간의 관계

에서 부정적 정서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선

행 연구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험표집

법을 이용하여 선행연구에서 조사한 이분법적인

차원 또는 소수의 정서 대신 다양한 긍정 또는

부정의 개별 정서들을 포함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알코올 갈

망 간의 관계에서 개별적인 정서가 미치는 영향

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25세 이상 50

세 이하의 성인 남녀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

또는 구인 사이트를 통하여 연구에 대해 홍보하

였다.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 중 본 연구

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 연구에 참

여할 것을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동의한 사람

들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결과적으로 2주

동안 하루에 4번 스마트폰 웹설문지를 통해 설문

에 응답할 수 있는 성인남녀 22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결과의 최종 분석에는 경험표집

법 연구 중 중도 탈락한 3명을 제외한 19명이 포

함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선발 및 모든 연구

절차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P01-201910-22-

006)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진행되었다.

연구절차

경험표집 연구 참여 전, 대상자들은 연구에 대

해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대해 동의 한 후에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경험표집 질문에 응답하기

전 대상자들은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 검사 및 지

각된 스트레스 척도 등 스트레스 및 음주와 관련

된 정보를 수집하는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30여 분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2019년 7월 30일∼ 8월 11일 까지

주말을 포함한 연속된 13일 동안 데이터가 수집

되었다. 경험표집법의 데이터 수집 방법은 사전에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간격으로 신호를 보내는

고정간격법과 시점을 고정하지 않고 무작위적인

신호를 보내는 무작위 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응답자가 응답시점을 인지하고 있어 실제성이 감

소한다는 단점이 있고, 무작위 방법은 고정간격법

에 비해 응답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이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두 가지 방

법을 절충하여 신호를 보내는 사용하였다. 보내는

횟수를 하루 4회로 고정하고 매 회 세 가지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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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정해서 이 세 시간 중 한 번 무작위로 신호

를 보내는 방식이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시

간 중, 1회는 오전 9:00, 9:30, 10:00 중 한 번, 2회

는 오전 11:00, 11:30, 오후 1:00 중 한 번, 3회는

오후 2:00, 3:00, 4:00 중 한 번, 4회는 저녁 6:00,

8:00, 9:00 중 한 번 신호를 보냈다. 즉, 연구 대상

자는 하루에 4회씩 13일 동안 총 52회 설문에 응

답하도록 요청되었다. 경험 표집을 위한 질문지는

구글(Google)에서 제공하는 설문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였고,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URL을 대상자

들에게 전송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URL을 클릭

하여 ‘현재’의 경험과 정서를 묻는 질문에 응답하

였고 1회 응답 시 약 10분 여 정도가 소요되었다.

경험표집법을 사용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 따라

신호를 받은 즉시 응답할 것을 강조하며 반응시

간을 제한하였다. 이 때, 스마트폰으로 URL이 전

송된 후 30분 이내에 응답이 완료된 자료만을 분

석에 사용하였는데, 이는 30분 이상 시간이 경과

하면 응답자가 신호를 받은 시점의 경험과 정서

에 대해 정확히 응답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

기 때문이다(Wray, Merrill, & Monti, 2014).

측정도구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 검사. 알코올 사용 정

도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알코올 사용장애 선

별 검사(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를 사용하였다. AUDIT는 6개국 공

동 연구를 통하여 WHO에서 개발한 도구로써

(Saunders, Aasland, Babor, De la Fuente, &

Grant, 1993) 본 연구는 한국 실정에 맞게 타당화

한 한국판 알코올 사용 장애 검사(AUDIT-K)를

사용하였다(김종성, 1998).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

된 이 검사는 음주의 양에 대한 3 문항, 음주 행

태에 대한 3 문항, 정신-사회학적 문제의 유무에

대한 4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검사를 통해 심각

한 알코올 사용 장애 증상보다는 초기의 “위험성

있는 음주”를 선별하기에 용이하다(Saunders et

al., 1993). 0점에서 4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40점 만점이며 한국에서는 12점 이상을 ‘문제 음

주’, 15점 이상을 ‘알코올 사용 장애’, 26점 이상을

‘알코올 의존’으로 추정하여 선별하는 것을 제안한

다(김종성 등, 1999).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는 .60 이었다.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Perceived Stress Scale: PSS)는 Cohen,

Kamarck와 Mermelstein(1983)이 개발한 척도를

Cohen과 Williamson(1988)이 요인분석을 통해 단

축형으로 수정한 것으로, 이정은(200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삶에서 경험하는 상황을 스트

레스로 지각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의 문항들

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예측할 수 없고, 통제 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과도한 부담을 느끼

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들은

현재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을 직접적으로 질문

하며, Likert식 5점 척도의 총 10문항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

다. 이정은(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3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66 이었다.

경험표집을 위한 질문지. 일상생활 중에 신호

를 받는 당시의 스트레스 및 다양한 정서와 알코

올 갈망의 수준에 대해 질문하였다. 감정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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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하여 측정하기 위하여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떻게 느끼고 있었나요? 라고 질문하고 8개의

부정 정서와 5개의 긍정 정서를 포함하여 13 항

목을 측정하였다. 부정 정서는 ‘초조한, 긴장된, 

안절부절한, 화난, 좌절한, 쳐진, 우울한, 슬픈이

었으며, 긍정 정서는 흥분된, 열광적인, 에너지 

넘치는, 행복한, 즐거운이었다. 정서 상태는 1(전

혀 아님)∼11점(매우 강함)의 Likert식 11점 척도

상에 평가하도록 하였다. 정서 항목과 측정 방법

은 선행연구(Dvorak, Pearson, & Day, 2014)에서

사용한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다만, 정서

항목에서 ‘초조한(jittery)’과 ‘우울한(blue)’은 다른

형용사와 너무 비슷하여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갈

망의 정도는 ‘현재 술을 마시고 싶은 정도’를 정서

상태와 동일하게 1∼11점으로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

경험 표집법을 통해 데이터는 19명을 대상으로

13일간 매일 4회씩 획득되어 총 988개가 획득되었

다. 데이터는 스트레스, 정서 상태, 음주 갈망 수

준에 대한 개인 내 변화를 포함하는 다층 구조로

구성되었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석 선형

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 검증을 실

시하였다. 위계적 선형 모형은 혼합선형모형

(mixed linear model) 또는 다층선형모형(multi

linear model)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로 다른 수준

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측정된 자료가 각 개인으로

내재되어 있고(nested), 측정치-개인의 두 가지 수

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층모형으로 위계적 선형

모형을 추정하였다.

변인에 대한 위계적 선형 모형을 추정하기 위

해 데이터를 분석에는 HLM 8을 사용하였고 변인

들 간의 상관,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기 위하여 SPSS 19.0를 사용하였다. 52번 반복

측정된 데이터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며 먼저, 정서와 갈망 간 상관을 계산하였다.

상관 계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개인 내 상관 계수

를 산출하고 Fisher z 점수로 변환한 후 Fisher z

점수로 변환된 개인 내 상관의 평균을 구하였다.

그 후, 이 평균을 다시 상관계수로 변환하였다(표

2). 동일한 방식으로 정서와 스트레스 간의 상관

을 계산하였다(표 3).

선행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음주 갈망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가 매개할 것이라는 모형에 기반하

여(Grzywacz & Almeida, 2008) 상관 분석 결과

에서 스트레스, 정서, 그리고 음주 갈망 간 상관이

높았던 정서를 선별하였다. 스트레스와 음주 갈망

간의 관계를 상태적 정서가 매개할 것이라는 가

정을 검증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 (1986)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스

트레스를 독립 변인으로 선별된 정서 상태 ‘화난’,

‘좌절한’, ‘우울한’을 매개 변인으로, 알코올 갈망은

종속 변인으로 포함하여 검증하였다.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태적 정서를 투입한 회귀 분

석 결과와 상태적 정서가 투입되지 않은 회귀 분

석 결과가 비교되었다.

결 과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알코올 사용

및 스트레스 수준은 표 1과 같았다.



스트레스와 정서, 알코올 갈망 간의 관계: 경험 표집법을 사용하여

- 575 -

변인 나이 (N=19)

나이 39.16 (5.83)

성별(남/여) 18/1

AUDIT-K 25.89 (4.41)

PSS 18.42 (3.86)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알코올

사용 특성
갈망과 정서 및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상관 분석 결과 스트레스, 정서, 갈망과의 관계

에서 가장 상관이 높게 나타난 정서는, 즉 ‘화난’,

‘좌절한’, ‘우울한’이었다(표 2, 3).

대상

자
초조한 긴장된

안절부

절한
화난 좌절한 쳐진 우울한 슬픈 흥분된 에너지 행복한 즐거운 편안한 피곤한

스트

레스

1 -0.25 0.04 0.10 0.15 0.11 0.01 -0.03 0.18 0.22 -0.15 0.20 0.14 -0.11 0.04 0.69

2 -0.05 0.12 0.01 -0.06 -0.11 -0.25 -0.15 -0.19 0.42 0.55 0.64 0.70 0.31 -0.05 -0.07

3 -0.12 -0.34 -0.08 0.24 0.27 -0.03 0.23 0.28 -0.19 -0.16 0.18 0.20 0.51 -0.02 0.00

4 -0.07 -0.05 -0.13 0.42 0.75 0.52 0.20 -0.13 0.01 -0.14 -0.36 -0.22 -0.45 0.57 0.45

5 -0.37 -0.02 -0.27 0.13 -0.10 -0.15 -0.04 -0.03 0.12 0.31 0.45 0.50 0.21 0.00 -0.21

6 -2) 0.01 0.01 - - 0.28 0.12 - 0.12 0.25 0.25 0.37 0.17 0.07 0.09

7 -0.10 -0.17 -0.13 0.17 -0.06 -0.28 -0.27 -0.19 0.17 0.35 0.08 0.18 -0.13 -0.20 0.30

8 0.16 0.18 0.16 0.21 0.23 0.10 0.01 0.03 0.38 0.32 0.05 0.06 0.00 -0.13 0.23

9 0.04 0.18 0.03 0.89 0.48 0.03 0.50 0.40 0.32 0.02 -0.10 0.01 -0.13 0.09 0.55

10 - - - -0.13 -0.28 - 0.31 0.31 0.53 0.33 0.30 0.10 0.20 -0.16

11 - - - - -0.05 - - - 0.49 0.37 0.39 0.33 0.25 -0.16 -0.05

12 -0.18 -0.05 -0.21 0.08 -0.21 0.20 -0.02 -0.20 -0.05 -0.01 -0.04 -0.13 -0.05 0.07 0.30

13 -0.25 -0.30 -0.19 -0.09 -0.29 -0.09 -0.27 -0.23 -0.19 -0.22 0.08 0.07 0.10 -0.02 -0.20

14 - - - - - -0.17 - - 0.78 0.65 0.52 0.68 0.09 -0.54 -

15 -0.05 -0.06 -0.06 -0.07 -0.03 -0.12 0.22 0.02 -0.03 0.02 -0.03 -0.06 0.11 -0.04 0.07

16 0.41 0.40 0.74 0.71 1.01 0.25 0.80 1.34 0.34 0.15 -0.33 -0.06 -0.28 0.08 0.53

17 0.12 0.06 0.20 0.23 0.31 -0.16 0.11 0.31 0.31 -0.02 -0.08 0.01 -0.38 -0.02 0.14

18 0.09 0.16 -0.05 -0.12 -0.10 -0.28 0.23 0.07 0.26 0.17 0.08 0.26 -0.02 -0.21 0.37

19 0.35 0.23 0.01 0.17 0.21 0.21 0.14 0.32 0.11 0.15 0.18 0.28 0.12 -0.05 0.15

갈망
1)2) -0.02 0.02 0.01 0.18 0.15 -0.01 0.11 0.14 0.20 0.16 0.13 0.19 0.02 -0.02 0.18

1) 개인 내에서 상관을 계산한 후에 개인 간 평균 상관을 산출한 것임.

2) 응답에 변산성이 없어서 상관계수를 산출할 수 없었음.

표 2. 갈망과 정서 및 스트레스 간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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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와 갈망의 관계에서 정서의 매개효과

위계적 선형 모형에 기반하여 스트레스와 음주

갈망과의 관계에서 세 정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였다(Zhang, Zyphur, & Preacher, 2009). 매개 효

과의 첫 번째 조건인 스트레스와 음주갈망과의

관계는 유의미하였다(β=0.117, p < .001). 두 번째

조건인 스트레스와 정서 상태와의 관계가 유의미

하여야 하는데 ‘화난’(β=0.297, p < .001), ‘좌절

한’(β=0.216, p < .001), ‘우울한’(β=0.288, p <

.001)은 모두 유의하였다. 세 번째 조건인 정서 상

태와 음주 갈망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여야 하는

데 이는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난(β

=0.189, p < .001), ‘좌절한’(β=0.214, p < .001),

‘우울한’(β=-0.067, p=0.46). 마지막으로 위계적 선

형 모형 회귀식에 정서 상태를 투입하였을 때 스

트레스가 더 이상 통계적으로 알코올 갈망을 유

의하게 예측하지 않았고(β=0.041, p=0.44), 이러한

결과는 세 정서 상태가 스트레스가 음주 갈망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매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Sobel test 검증 결과, 화난의 경우

ab=0.056(z=2.43, p < .05), 좌절은 ab=0.046

(z=2.56, p < .05)으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으며,

우울은 ab=-0.019(z=-0.98, p=0.326)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즉, 스트레스는 ‘화난’, ‘좌절한’ 상

태를 통해서 음주 갈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내 변화를 포함한

경험표집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와 갈망 간의 관

대상자 초조한 긴장된
안절부

절한
화난 좌절한 쳐진 우울한 슬픈 흥분된 에너지 행복한 즐거운 편안한 피곤한

1 0.69 0.88 0.72 1.02 1.45 0.99 0.69 0.69 1.10 -2.20 -0.69 0.00 -1.10 0.37

2 0.40 0.48 0.46 0.48 0.28 -0.07 0.57 0.59 0.30 -0.14 -0.43 -0.28 -0.58 0.25

3 0.74 0.71 0.82 0.47 0.30 0.40 0.62 0.25 0.39 0.45 -0.57 -0.56 -0.36 0.14

4 0.10 0.14 0.14 1.14 1.10 0.55 0.57 -0.05 -0.02 -0.43 -0.62 -0.49 -0.68 0.26

5 0.86 0.63 0.84 0.40 0.45 0.22 0.67 0.71 0.43 -0.01 -0.64 -0.48 -0.66 0.40

6 -2) 0.15 0.15 - - -0.01 0.29 - 0.15 -0.11 -0.26 -0.29 -0.36 0.31

7 0.27 0.35 0.05 0.57 0.28 -0.04 0.24 0.17 0.57 0.61 -0.20 -0.20 -0.43 0.07

8 0.27 0.37 0.55 2.53 0.65 0.33 0.36 0.21 0.56 -0.06 -0.22 -0.21 -0.15 -0.01

9 0.54 0.58 0.58 0.77 0.69 0.41 0.81 0.49 0.53 -0.17 -0.37 -0.40 -0.50 0.31

10 - - - 0.76 - 0.30 - -0.04 -0.04 -0.26 -0.40 -0.39 -0.36 0.34

11 - - - - -0.02 - - - -0.02 0.01 -0.17 -0.19 -0.21 -0.07

12 0.04 0.17 -0.04 0.15 -0.03 0.06 0.03 -0.06 0.11 -0.12 -0.13 -0.11 -0.25 -0.05

13 0.96 0.90 0.85 0.89 0.66 0.68 0.68 0.56 -0.03 -0.40 -0.56 -0.65 -0.61 0.67

14 - - - - - 0.00 - - 0.00 0.00 0.00 0.00 0.00 0.00

15 0.08 0.01 0.02 0.43 0.36 0.24 0.42 0.56 -0.04 -0.35 -0.37 -0.31 0.03 0.14

16 0.45 0.63 0.87 1.03 1.17 0.16 1.01 0.68 -0.01 0.15 -0.45 -0.19 -0.36 0.25

17 0.79 0.76 0.53 0.46 0.40 -0.09 0.36 0.52 0.59 -0.02 -0.75 -0.56 -0.79 0.37

18 0.34 0.40 0.16 0.26 0.34 -0.03 0.93 0.47 0.26 -0.06 -0.32 -0.20 -0.33 0.02

19 0.36 0.32 0.38 0.60 0.48 0.21 0.66 0.45 0.51 -0.03 -0.36 -0.40 -0.24 0.35

스트레

스 1)2) 0.43 0.44 0.42 0.63 0.49 0.23 0.51 0.37 0.27 -0.16 -0.38 -0.30 -0.40 0.21

1) 개인 내에서 상관을 계산한 후에 개인 간 평균 상관을 산출한 것임.

2) 응답에 변산성이 없어서 상관계수를 산출할 수 없었음.

표 3. 정서 및 스트레스 간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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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분노와 좌절이 완전매개 함을 확인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부정적인 정서를 세분하여 조사함

으로써 분노, 좌절의 특정 정서가 스트레스 유발

시에 알코올 갈망과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사실

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부분적으로 알코

올 긴장 감소 모델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경험 표집법을 이용하여 부정적인 정서와 스

트레스, 그리고 과음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부정 정서는 매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Grzywacz & Almeida, 2008).

부정 정서를 구분하여 사회적으로 음주하는

일반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낮

동안에 경험한 여러 형태의 부정 정서와 스트레

스 경험 그리고 그날 밤 음주는 관계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Dvorak et al., 2014; Simons et

al., 2010; Swendsen et al., 2000). 이는 긴장 감

소이론의 결과가 비일관적임을 제안하는데 선행

그림 1. 스트레스와 갈망 간의 관계에서 정서의 매개효과
(***p < .001.)

음주 갈망

정서 투입 전 정서 투입 후

절편 0.610*** 0.360***

정서 상태

화난 - 0.189***

좌절한 - 0.214***

우울한 - -0.067

스트레스 0.117*** 0.041

***p < .001.

표 4. 스트레스가 갈망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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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에서 정서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점 또는 정서를 조사하는 방법 등의 비일관성

때문일 수 있다.

스트레스와 알코올 갈망 간의 관계에서 개별

정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난’ 즉,

분노는 일관적으로 약물 사용과 관련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들

은 분노와 알코올 사용 간에 관계를 확인하였다

(Swaim, Oetting, Edwards, & Beauvais, 1989).

Hussong과 Chassin(1994)은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여 스트레스와 알코올 사용 간의 관계에

서 부정 정서의 구성 개념인 분노, 불안, 우울과

죄책감이 스트레스와 알코올 사용 간의 관계에

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분노는 여전

히 청소년들의 알코올 사용에 대한 중요한 예측

인자 일 수 있지만 스트레스와 알코올 사용 간

의 관계는 매개하지 않았다. 경험 표집법을 이용

하여 선행 연구에서도 분노 정서가 포함된 적대

감은 중독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었다(Simons et

al., 2010). 본 연구는 경험표집법을 이용하여 스

트레스를 경험할 때 유발되는 분노가 성인들의

알코올 사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Fox, Bergquist, Hong과 Sinha(2007)의 연구에

서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된 갈망은 유의하게 슬

픔, 불안, 분노, 그리고 공포와 높은 상관을 나타

내었으며 부정적인 정서의 증가와 관련있었다.

이는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된 갈망 상태에 특정

한 정서들이 기저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 동안에

나타난 뇌 활성화는 특정적 정서의 신경학적 기

전을 확인한 뇌 이미징 연구들과 일치한다

(Murphy, Nimmo-Smith, & Lawrence, 2003;

Phan, Wager, Taylor, & Liberzon, 2002).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동안에 나타난 시상(thalamus) 또는 전대상 피질

(anterior cingulate cortex)의 활성화는 분노 경

험 동안에 활성화되는 영역이다(Denson,

Pedersen, Ronquillo, & Nandy, 2009). Park, Lee

와 Sohn (2017) 연구에서는 알코올 중독자가 분

노를 경험하는 동안에 비중독자에 비해 전대상

피질에서 더 큰 활성화가 나타났다. 알코올 중독

자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동안에 느껴지는 분

노 정서에 대처하기 위해 음주할 가능성이 높다.

스트레스와 갈망 간의 관계에 기여하는 분노의

이러한 특정한 역할은 신경학적 기전 및 신경학

적 연결성(connectivity)을 포함하여 더 탐구할

필요가 있다. 즉,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동안에 음

주 및 알코올 갈망에 기여하는 분노의 특정한

역할에 대한 심리학적, 신경학적 경로를 탐색하

는 연구는 약물 사용의 원인론(etiology)을 규명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알코올 갈

망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좌절’은 공격 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ollard, Doob,

Miller, Mowrer, & Sears, 1939; for a review,

see Berkowitz, 1989). 알코올은 공격 행동을 증

가시키는데, 좌절이 높은 경우 술이 취한 사람들

의 공격행동은 취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to, Miller, & Pollock,

1996). 또한 좌절은 알코올 의존 환자의 재발민

감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Baars, Müller,

Gallhofer, & Netter, 2013). 술이 취한 사람들이

좌절을 경험하는 경우 공격당한 경우에 비해 공

격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아 더 공격적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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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주말에 경험한 적대감과

그 뒤 후속적인 주중 음주 간에는 정적인 관련

이 있었고 주중에 적대감은 또한 주중에 음주를

시작하는 것과 연관이 있었다(Simons et al.,

2010). 따라서 알코올 사용 및 재발의 관리를 위

해서는 좌절을 잘 관리하고 조절하는 개입이 필

요하겠다. 그러나 현재까지 스트레스와 음주 간

의 관계에서 좌절의 역할은 단독으로, 특히 경험

표집법을 이용하여서는 연구되지 않았다. 추후

좌절이 적대감 또는 공격성을 유발하는지 또 이

과정이 어떻게 음주 및 알코올 갈망을 연계하는

지에 대한 더 심도 깊은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우울한’은 스트레스와 알코올 사용 간

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알코

올 중독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트

레스와 알코올 사용 간의 관계를 슬픔이 매개하

였고 충동성은 슬픔과 알코올 사용간의 관계를

증가시켰다. (Hussong & Chassin, 1994). 경험

표집법을 이용한 선행 연구에서도 슬픔을 경험

하는 경우 음주를 통해 대처하려는 동기가 증가

하였다(Hussong, 2007). 그러나, Simons 등(2010)

의 연구에서는 개인들은 더 슬프다고 보고한 날

에 덜 마시는 경향이 있었다. 이 결과는 슬픔과

알코올 사용 간에 정적인 관계를 보고한 선행

연구들과는 대조적인 결과였다. Hussong의 연구

에서 정서와 음주에서 대한 연구방법은 Simons

등(2010)의 연구와는 달랐는데 이들은 정서와 결

과적으로 뒤따르는 음주를 측정하였다(예, 주말

의 음주를 예측하는 주중의 정서). Swendson과

동료들(2000)은 동일한 날에 조용함(being quiet)

과 후속적인 음주 사이에는 부적인 연관이 있다

고 보고하였다. 슬픔은 이 표본에서 단기간에는

더 적은 활동과 음주 행동을 억제하였다. 슬픔과

알코올 사용에 대한 증거들은 혼합적인데, 슬픔

과 음주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구 결과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음주에 대한 개별적인 정서의 영

향력에서 불안은 가장 많이 연구된 정서 중에

하나이다. 선행 연구들에서 불안은 음주와 관련

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했다. 몇몇 결과

들은 낮 동안에 경험한 불안과 초조함과 그날

밤 음주 수준과의 관계를 지지했다(Simons et

al., 2010; Swendsen et al., 2000), 다른 연구들은

불안은 그날 밤 음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Dvorak et al., 2014) 또한 음주 결과와 관련이

없음(Dvorak & Simons, 2014)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 결과들은 음주는 일반적으로 불안이 두드

러진 날에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시에 만약 불안이 높은 날에 음주한다면, 음주

수준은 높아 질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불안과 관련된 ‘초조한’, ‘긴장된’, ‘안절부

절한’의 정서 상태는 알코올 사용과 상관이 낮았

다. 불안에 대한 이러한 혼합된 결과들은 음주에

미치는 불안의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긴장완화 가설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로 음주자들은 분노, 좌절을

완화하거나 대처하기 위해 알코올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부정적

인 정서, 특히 분노, 좌절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마시는 것으로 생각된다. 부정적인

정서에 대처하기 위해 음주하는 사람들은 그렇

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이 마실 가능성이

높고, 그들의 동료보다 더 자주 마시고 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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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더 크다(Cooper,

Frone, Russell, & Mudar, 1995). 이 경우 약물에

의한 부정 정서의 감소, 즉 자가 치료(self-medi-

cation) 효과가 있으며, 약물의 사용은 가속화될

수 있다(Armeli et al., 2003). 그러나, 이러한 해

석은 가정적이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스트레스와 약물 사용 간의 관계에서

실제적인 기분, 정서성(emotionality)의 역할은

복잡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이 존재한다. 가장 우선적으

로는 사례수가 적었다는 점이다. 추후에는 더 많

은 사례수를 포함한 연구를 통해 특정 부정 정

서가 스트레스와 알코올 사용 간의 관계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에는 남성 18명, 여성 1명으로 연구를 수행

함에 있어 연구대상자의 성비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여성에게 적용할 경우에

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에서는 일상생활 중에 경험하는 정서 및 스트

레스 상태와 더불어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스트

레스 받은 사건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조사하

였다. 그러나 스트레스 사건과 정서와의 연관성

은 본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추후 스트레스

유발 사건에 따른 정서 경험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한다면, 예, 질적 분석 포함 등, 의미있는

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시사된다. 본 연구는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생태학적 타당도가 높은

경험 표집법을 이용하여 스트레스와 알코올 갈

망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특정한 부정 정서를 규

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개인 내적

변화를 포함하여 기존의 모형을 확장한 생태학

적 타당도가 높은 모형을 검증하였다. 추가적인

연구들을 통해 스트레스에 의해 부정 정서를 경

험하는 개인이 알코올을 사용하는 경우 스트레

스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대안적인 방법

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부정 정서를 유발하는 자동적 사고 또는 신념

등을 확인하고 개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들이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를 임상

에 적용하면 동일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서 개

인은 다르게 사고하여 부정정서를 적게 경험할

수 있으므로 음주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이

는 음주의 예방 및 폐혜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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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nking alcohol to cope with stress and negative emotions, has been repeatedly through

previous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negative emot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alcohol craving by using experience sampling method (ESM)

to detect instantaneous experiences and emotions in daily life. To expand upon previous

studies, the effects of individual emotions (eg, anger, frustration, depression, etc. among

negative emotions) were examined. Th study involved 19 males and females age 25-50 who

were social drinkers. ESM was used to measure the levels of stress, emotional states, and

alcohol craving for the subjects in their daily lives. The questionnaires for ESM were in the

form of a web survey, and delivered to the subjects directly through a smartphone four times

daily. Subjects were asked to respond to the stress, emotional states and alcohol craving at

the moment they received a signal through their smartphone. The data were obtained 52

times, four times daily. For 13 days of surveying 19 subjects, a total of 988 data were

obtained.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HLM) of the multi-layered data showed that anger

and frustration among negative emotions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alcohol craving. This study suggests the role of certain negative emotions in relation to

stress-induced drinking by using ESM. Based on this, it is expected that an effective way to

reduce the level of alcohol consumption or cope with stress for drinkers or individuals with

alcohol use disorders can b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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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회지:건강

- 584 -


